
‘선화(禪畵)’는 선의 세계, 깨달음의 세
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미술적 기법
을 통해 진리의 세계를 나타낸 것으로‘선
미술(禪美術, Zen Art)’‘선종(禪宗) 미술’
이라고도 한다. 
선화는 선(禪)이 모태가 된다. 선화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선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 선문답의 내용을 담은 공안화
(公案畵), 보리달마 등 선승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 깨달음의 경지를 묘사한 것 등이
있다.
한편으로는 그 영역과 장르가 애매모호

한 것이 또한 선화의 세계이다. 단정적으로
어떤 것을‘선화’라고 말할 수 없지만, 넓
은 의미에서 선(禪)과 관련된 것이라면 다
선화라고 할 수 있다. 화단에도 선화가 있
지만 딱히 한 장르로 정착돼 있지는 않은
듯하다. 특히 요즘에는 그냥 묵(墨)으로 객
기(客氣)처럼 휘둘러 놓고서, 그것을‘선화
(禪畵)’라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선이
대중에게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인데, 그렇
다고 아무 곳에나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
것이 선문화나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선화의 종류는 선의

초조인 보리달마의 모습을 그린‘달마상’
이조(二祖) 혜가(慧可)의 구도심을 담은

‘설중단비도(雪中斷臂圖)’한산(寒山)과
습득(習得)의 기행을 그린‘한산습득도’마
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소를 찾는 것에 비
유한‘심우도(尋牛圖)’달마가 갈대를 타
고서 중국으로 건너왔다는‘절로도강도(折
걝渡江圖)’여산 혜원의‘호계삼소(虎溪三
笑)’, ‘포대화상도’그리고 육조혜능이 행
자 때 8개월 동안 디딜방아를 찧었다는 그
림 등이 있다. 
선미술은 균제(均齊)의 미(美)를 깨뜨린

불균제의 미(美)를 특질로 한다. ‘졸(拙)의
미(美)’라고도 할 수 있다. 굵은 선(線)으로
한 번에 그려버린 듯한 보리달마의 모습이
나 기이한 모습의‘한산습득도’, ‘호계삼
소(虎溪三笑)’같은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불균제’란 미완의 뜻이 아니고, 정
형성을 깨뜨린 그러나 군더더기 없는‘완
전의 미(美)’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선화의 핵심은 탈속(脫俗)에 있다. 탈속

한 맛이 없다면 선화, 선미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마음 내키는 대로 휘두른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높은 미술적 기
법을 가진 작가가 그 미술적 기법에 구애
됨 없이 언어문자로 표현된 선의 세계, 선
의 경지를 그렸을 때 비로소 선화가 된다.
번뇌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의 경지
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화가 자신이
선심(禪心)이 되지 않고서는 어렵다.

선미술의 색채는 단순 소박해야 한다.
화려함을 절제하고 수묵(水墨) 하나로 그
려야 한다. 수묵은 그 성질 자체가 마음을
청정하게 하지만 농염(濃艶)은 번뇌를 점
점 증식시킨다. 선화에는 공간의 여백이
많아야 한다. 꽉 채우는 것은 욕망으로서
세속의 그림이다. 그것은 공(空)이 아니며,
무소유, 무집착이 아니다. 단순함은 심신
(心身)이 탈각된 상태, 그것이 곧 선이 추
구하는 목표이다. 선화는 단순하지만 힘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화의 생명이
기도 하다. 
<벽암록>에 등장하는 달마의 확연무성

(궏然無聖), 마조도일의 평상심시도(平常
心是道; 평상심이 바로 진리), 운문의 일일
시호일(日日是好日; 날마다 좋은 날), 조주
의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 뜰 앞의 잣나
무), 방 거사의 호설편편(好雪片片; 내리는
눈, 조각조각 아름답구나), 만법귀일 일귀
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 모든 법이 하나
로 돌아간다,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가), 구지화상의 한 손가락[俱地一指], 경
청우적(鏡淸雨滴; 경청화상, 창밖의 빗소
리를 듣다) 등 이런 공안을 선화로 표현한
다면 선미술의 세계는 다른 차원으로 진입
하게 될 것이다. 
선화의 시조는 왕유(王維; 701~761)이

다. 왕유는 성당(盛唐)의 시인으로서‘시불
(詩佛)’이라고 불렸다. 북송(겗宋)의 시인
소동파(蘇東坡)는 왕유의 시를 일컬어“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詩
中有畵, 畵中有詩]”라고 표현했다. 지금은
없어져 전하지 않지만 왕유가 그린 설중파

초(雪中芭蕉; 눈 속의 파초)는 선화의 문을
연 명작이라고 한다. 파초는 비가 오는 여
름이 돼야 잎이 무성하게 피는데, 한 겨울

‘눈 속의 파초[雪中芭蕉]’란 논리적으로
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불가사의(不可思議)’라고 하는데, 불가사
의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언설
(言說)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곧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의 세계, 선
의 경지를 말한다. 17세기의 화가이자 문
인인 동기창(董基昌)은 그의 화론(畵걩)에
서 왕유를 남종화(南宗畵)의 시조로 규정
했다. 

우리나라 선원이나 사찰의 정원 가운데
는 딱히‘사원 정원(庭園)’이라 부를만한
것은 없다. 봉암사 등 이름 있는 선원도 마
찬가지지만,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등 총
림도 정원이라고는 도량에 불두화(佛頭花)
등 꽃나무 몇 그루 있을 뿐이다. 물론 이것
은 주변의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서일 것이
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찰 가운데서 정원이

가장 잘 조성돼 있는 곳을 들라면 주저할
것도 없이 황악산 직지사일 것이다. 직지사
정원은 우리나라 사찰 가운데서도 보기 드
문 정원이다. 특색은 산지가람(山地伽걄)인
데도 도량 한 가운데로 비스듬하게 물길을
만들어 물을 끌어 들인 점이다. 물은 제법
맑은 소리를 내면서 대웅전 마당 앞을 지
나 그 아래 절 입구까지 이어진다. 가히 일
품으로 소동파(蘇東坡; 1036~1101)의 시
(詩)를 연상케 한다. 

계곡의 물소리는 드넓은 부처님의 말씀
[溪聲궄是廣場舌]
산색은 그대로 청정한 법신[山色갎非淸

淨身].

직지사 도량은 전체가 하나의 자연스러
운 정원이다. 초창기에는 인위가 가해졌겠
지만, 지금은 오래돼 인위적인 자취는 사라
지고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도 그대로 주위
의 자연과 어우러져 하나가 되어 있다. 특
히 세속적이지 않아서 산사(山寺) 정원으
로서는 모델이 될 만도 하다. 직지사 주승
(住僧)의 마음이 선심(禪心)과 같아서가 아
닐까? 
선종사원의 정원이 유명하기로는 단연

일본이다. 일본 교토(京都)에 있는 임제종
대본산 톈류지(天龍寺)와 료안지( 安寺),
킨가쿠지(갏閣寺), 다이토쿠지(大德寺) 등
선종사원의 정원은 말 그대로 지상에서 선
계(禪界)를 드러내고 있다. 한번 들어가면
영영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을
듯하다. 특히‘카레산스이[枯山水; 마른
산수]’라고 하여, 돌과 모래로만 산수(山
水)를 표현한 석정(石庭)은 일본 선종사원
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이다. ‘석정’이란

‘돌 정원’이라는 뜻으로 써래로 모래를 손
질해 흐르는 물결을 표현하고 수목이나 바
위로 섬이나 산을 표현해 고요와 자연을
나타낸다. 
그 가운데서도 톈류지[天龍寺]의 방장

(方丈) 정원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료안지( 安寺) 석정(石庭), 고야산
고곤부지(갏剛峰寺) 석정 그리고 다이토쿠
지(大德寺) 석정은 모래와 돌로 산수를 표

현한 카레산스이[枯山水] 석정(石庭)의 최
고봉이다. 석정은 적적(寂寂)을 목적으로
하는 선(禪)과도 일치한다. 비록 극락은 아
니지만 선승이 머물기에 이보다 아름다운
곳이 다시 또 있을까? 
중국 선종사원 가운데 정원이 뛰어 나기

로는 항주 영은사(괈隱寺)가 있다. 영은사
정원은 남송 때부터 이름이 나 있는데, 범
위가 넓고 서호(西湖)를 끼고 있어서 지금
도 항주 사람들의 안식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동양 3국의 사찰정원을 비교한다면 중국

과 한국은 자연적이고, 일본은 인위적이다.

그러나 인위적이라고 해서 격하시킬 것은
아니다. 일본 사람들은 인위적으로라도 정
원을 만들어 선의 세계를 표현하고 감상하
는 것을 선호했고, 중국과 한국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을 더 선호했을 뿐이다. 
선종사원의 정원은 중국이나 한국보다

는 일본에서 크게 발달했다. 그러나 그 원
류는 중국 선종사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은 이미 고대부터 드넓은 천자의 궁
(宮)에 정원을 만들어 산수(山水)를 향유했
는데, 송대에 이르러 선불교가 크게 발전하
면서 선종사원에서도 경내(境內)에 정원을
조영(造營)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인위
적으로 조성한 것은 아니다. “전국의 명승
지는 모두 명찰이 차지하고 있다”는 중국
의 옛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원은 주로
명승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항주 서
호 주변에 있는 영은사와 정자사 경관이
이름 있고, 영파에 있는 천동사 경관도 손
가락에 꼽힌다. 천동사는‘천동10경(天童
十景)’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남송시대 5산 10찰을 포함한 선원총림의
정원은 매우 아름다워서 문인(文人), 명사
(名士)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들
이 선종사원을 찾은 것은 정원 속에 선(禪)
과 시(詩)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예
로 남송의 첫 황제였던 고종(高宗)은
1127~1161년까지 무려 34년 동안 재위했
는데, 퇴위 후에는 5산 가운데 하나인 항주
영은사(괈隱寺) 경내의 냉천정(冷泉亭)에
서 여생을 보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산수가 다가오고[出
門見山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불전이 보
였으니[入門見佛
殿]”
선원총림은 그

자체가 그대로 극
락세계였던 것이
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선화(禪畵)와 총림의 정원(庭園)

윤창화의선원총림을가다
선원총림은 그 자체가 극락세계

윤창화도서출판민족사대표
hanghwa9@hanmail.net

균제의미를깨뜨린

불균제의미가특질

정형성깨뜨린‘완전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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禪사상담은사찰정원

한·중‘저연’, 일본‘인위’

정원뿌리는중국, 일본서발달

선화(禪畵), 선미술 선종사원의 정원

아직도차고시린배를참고계십니까?
“암은열에약하고”배를차게하면질병의원인이됩니다.
열침의효능헬스밸트

금강약돌

허리에차기만해도
오장육부를건강하게
허리를편안하게하며

각종질병을예방하세요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
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
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금강약
돌온열복대는쑥뜸(최고60℃)보다높은고열(80℃이상)의원적외선“열
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복대를하여도화상및흉터걱정없이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
절하여안전하고편리하게사용합니다. 
가격은최저기능은최고인금강약돌온열복대는건강도지키고암과질
병등을예방하며건강하게장수하세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
분으로만든기능성건강치료기금강약돌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
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
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
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않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
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
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
적치유하며체질개선및원활한신진대사가이루어집니다.

원적외선“열침”의효능신비로운금강약돌온열복대 쑥뜸의불편함을해소 가격은최저기능은최고

식약청의료용구개인용온열뜸기:A83060호
식약청의료용전자기발생기 :A85020호
전기용품안정인증:HH07236-5004A호
전자파장애실험필, 전자파환경인증
LIG화재배상보험가입
특허청실용신안출원

식약청의료기기05-0626호인증

온열복대
건강백세

*아랫배가냉하거나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특히여성에게필수적입니다.) 
*하복부지방분해효과로다이어트에최고이며다음과같이건강이약하신분께
서는3~4일먼저선체험후구매여부를결정하세요.
많은스님. 불자님들께서체험후좋은치유효과를보고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농협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공휴일도상담합니다.
대리점및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자매품다양)

팩키지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전기사용)특별가 37.000원
팩키지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2000만佛子님의필수품

최고의명품!  선물로도최고!

디지털불경 뉴룸비니디지털불경 뉴룸비니디지털불경 뉴룸비니디지털불경 뉴룸비니디지털불경 뉴룸비니디지털불경 뉴룸비니디지털불경 뉴룸비니디지털불경 뉴룸비니디지털불경 뉴룸비니디지털불경 뉴룸비니디지털불경 뉴룸비니디지털불경 뉴룸비니디지털불경 뉴룸비니디지털불경 뉴룸비니

(규격8.5x5.2x2.0cm) 가격34,000원(건전지포함)
※룸비니에관음도가있으므로늘휴대하시면수호
신역할도하며소원성취할것입니다. 

1,000set 이상주문시스님의독경및법문을입력시켜드립니다. (독경, 법문녹음CD가필요합니다.)

2011년형뉴룸비니탄생기념행사로200set 한정특별할인판매

불자님들의心琴을울린효동선각스님의독경이가까이있습니다

2011년형뉴룸비니탄생기념특별할인판매대행사

일요일공휴일도상담합니다.  

문의전화 (02-723-9184)
입금계좌농협(170-12-056037 정애영)

부처님은내마음속에있습니다. 
불경역시내마음속에있어야합니다.
세롭게탄생한디지털불경재생기‘뉴룸비니’

국내처음으로휴대용디지털불경룸비니를제작하여시판에들어가선
풍적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최신모델을특별할인판매를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

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
을수있고누구나쉽게사용할수있는것이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관음도가있어항상휴대하고다니면불자님의수호신역할도

하며소원성취할것입니다.  
효동선각스님의독경을듣다보면모든근심걱정번뇌가소멸되며일념무

아됩니다. 독경은타고난바리톤음성으로각종불교행사에서인정받고있
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무
형문화제50호故송암스님의수제자로양산통도사로출가하여백양사,법주
사,용주사에서수행하셨고서울효동범음대학 4년수료와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하시고현재동국대대학원선학과석사과정을이수하셨습니다.


